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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공현 대축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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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 져1 1 독서 : 이 사 60, 1-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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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 음 : 마 태 2, 1-12 

훌젓 휠 I 
발 행 천추괴전주교구 
연 칩 흥 보 묵 

인 쐐 관 리 국 

현접 실 : 천주시 서노총동560~6 

천주 교구청 
홈 @ 0041 • 0042 • 0043 

.-..zM'.om…%……ta WHDDmm'ßHß'U~…W/////////////I/U//A씨一 w~//////////D7..1l7//Ø///////JW$//M…W////////JW/////////////h…% 

口 강 론 

짧靈 님에게 가는 킬 

엄 기 봉 신부 

오늘은 계해년 (쫓*年)의 새해 첫 주일이마. 교회천례 
는 그동안 이스라옐 백성에게만 냐타나신 하느닝이 이제 
는 온 만민에게 나타냐성을 커녕한다. 
공현축일의 제 l독서는 이사야 예，언서의 가장 환희에 
넙치는 구결의 하나인 “예루살렘아， 일어나 빛을 받아라 
...... "(60, 1-6)라는 구철이다.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찬 

란한 빛을 비추어 이방인들이 모여든다는 내용이다. 
그러고 제 2독서에서 바율로 사도는 그러스도 안에서 

이방인들도 유다인들파 같은 유산을 차지한다고 가르치 
고 있다. 복음(마태 2, 1 - 1 2)에서는 동방박사의 방운올 

소개함￡로써 예수께서 이방안에게도 나타나신다는 내용 

이 마. 이제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 
을 암시한다. 
오늘 성서 에 둥장하는 동방박사는 멀고도 험한 경올 
걸어와 그품을 찾게 되고 자신들의 귀중한 보울 황금과 
유향과 몰약을 바치고 여l 배한다.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
교훈융 준다.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 
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 
미 한다. 이 말은 자신의 생활환경과사고방식에서 떠낭올 
내포하고 있다. 측 하느넙께서 당신의 진리는 그것을 찾 
는 사람에게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마. 만약 우리가 세 
상이 살기 힘툴고 어려워서 떠나는 것을 포기 해버린다 

~ 변 소중한 닝을 만날 순가 없다.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싱 
윤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. 
누에는 거철고 푸른 뽕잎을 억고도 부드렵고 하얀 영주 

질을 만든다. 
하느닝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고해 (좋海)가 아니라 

푸른 뽕밭이다.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딪치는 고통을 하 
느닝 의 말씀으로 조영 (照明)하여 내 인생 (A生)의 부드 
렵고 하얀 영주실로 만들어야 한마. 왜냐하면 이러한 삶 
이 하느닝께로 가는 걸이기 혜운이마. 

하느념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 (生命)과 사랑과 
시간(時間)을 주셨다. 우리는 하느넙께서 주신 이 생영 
언 붓과 사랑인 물강A로 시간인 흰 백지 위에 내 안생 ‘ 의 값진 그립올 그려 나가야 한다 
오늘 성서 에서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보물인 황금파 유 
향과 몰약을 바쳤듯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생명 

과 사랑과 시간올 주념과 항께 나누고 또한 냐를 만냐는 
사랑들에게도 조긍씩 나누어 주는 한 해가 되었으연 한 
다. 

(천주 해성중고 종교강) 

뼈훌꿰매 신뢰 회 복 
、동즐~ 우리의 살길이다 

또 새날이 밝았마. 어제와 똑같윤 새날이지만， 새해 
의 첫 날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웃깃을 여미게 한다. 새 
날에 ~-밸한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를윤 어제보다는 오늘 
을， 요늘보다는 내일을 퍼 값지게 살려고 애쓴다. 그렇 
다연 이 새아청에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작정해야 하는 
가? 커다란 꿈도 않겠지만 우선은 조그마한 꿈을 갖 
자. 실천하지 뭇한 그 커다란 꿈 혜운에 앙년의 허망함 
을 더 이상 맛보지 않기 위해서이다. 아니， 스스로에게 
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. 
해야 할 일은 많다. 참다운 민주정치 절서의 회북도 
경제적인 안정과 성장도， 서로가 서로를l 아끼는 사회 

건설도， 모두가 다 우리의 소망이다.’ 그런데 이 일은 우 
엇A로 가웅한가 ? 오직 하냐， 그 근본적 인 해 결방안야 
있다. 걸헤처렵 찢어지고 지처분해진 우리플 사이의 신 
퇴률 회복하는 일이마. 불행스렵게도， 이 시대의 우려 
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받지 않는다 . 여기에 우리의 근본 
적인 운제가 있기 혜문이다. 
동양척안 풀이로， 믿음(信)이란 사랑의 말에서 그 어 

원올 찾을 수 있다. 다시 얄해서 사랑의 말을 밍는 것이 
다.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행동A로 옮겨지는데셔 믿음 
이 싹트는 것이다. 그런데도， 우리률 사이에 그렇게도 
우성하게 꽃띄었던 말들이 한낱 소리로 훌어지고 만 것 
올 우리는 안마. 특히 어른들의 말이， 지도자들의 약속 
이 지켜지지 않는다. 여 기에 더 큰 운제가 있다. 서만을 
도 마찬가지니， <순 진짝 참기릎〉일랑 더 이상 ‘판지 말 

자 

한국 선교 200주년을 앞두고 교구 공동체의 해를 지낼 
우리 신앙인들부터가 신뢰회복에 앞장서자. 어쩌연 거창 
한 행사 하나보다 이 일이 더 값질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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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(2) 숲 정 이 

제 16차 세계 평화의 날0983. 1. 1)을 위해 

교황 요참 바오로 2세께서 선정하심 주제 

‘1、、、、、、““、“‘:“’、~~、“’““““、、“““““、’‘、s、、“‘λ“““’““、“““““‘、“X“‘、“·

S생화의 대화， 우리 시대의 도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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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있어서 그 필 
요성이 철실한 주제이다.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， 전쟁， 
걱개싱 그리고 수많은 기회떼 상실， 성과없는 협상이나 
미결의 국제회의 풍 요늘날 이 오든 것들이 형화의 도구 
;로서 진정한 대화가 철박함을 지석하고 있다. 
최근의 ‘세계 평화의 날’에 교황과 교회는 대화의 주 

제에 대한 반성을 분명하게 지속시켜 왔다. 특히 “형 
화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”이라는 작년 명 
화의 날 주제가 그러하다. 그 주제는 하느닝 은총의 수 
직적 차원과 우리들 책임의 수영척 차원을 강조하였마. 
대화는 이 두 가지 실재에 대한 이해흘 깊게 한다. 최근 
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크i벤트리에서의 강론， ’ 

례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행한 연설， 국제연합(UN)총회 
제 2 차 군축회의에 보낸 메시지 둥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
캉조하셨마. 교회의 두 가지 운헌 즉， 제 2 차 바티칸 공 
의회의 「현대 세계의 사옥현장J (Gaudium et Spes) 과 교 
황 바오로 6세의 회칙 「당신의 교회 J(Ecclesiam Suam) 
은 대화의 긴박성을 강조하며 대화의 내용을 제시해 주 
고 있다. 사옥헌장은 교회， 공동체， 사회 안에셔 형제척 
해화에의 푸신을 역설하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. “교회 
는 성싣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형제애의 상 
징이 된다 ...... 우리는 폭력도 기만도 없이 참펀 영화 속 
에 세계흘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
한다" (92항). 교황 바오로 6세는 그의 첫벤째 회칙 「당 
신의 교회」에서 현대 세계의 대화의 의마을 말천시키셨 
다. 그분은 말하기를 “대화는 어떼한 한계냐 저의가 있 
어서는 아니펀다. 대화는 그 본질상 단죄와 대럽과 진부 
한 논쟁을 배제한다. 대화는 ‘형화， 온유， 현명; 신뢰 ’ 
의 특성을 지니고 있마”고 하셨마. 
Z늘날 형화의 대화는 펑화를 위한· 분‘명한 정칙이기호 

까는 세계에 하나의 도션을 걸어오고 있마. 첫째 도건은 
논쟁을 수습하는 하냐의 수단A로써， 대화는 폭력과 힘 
으로부터 전향하라는 도천이다. 둘째 도천은， 타인올 착 
취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연견의 자세와 공허한 
수사(峰鷹)를 포기하라는 것이다. 세째로는， 진실한 대 
화 안으로 들어오라는 도건이다. 대화란 이기적안 묵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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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호도하려거냐 문제해결을 위한 성질한 의사소통을 회 
피하파자 하는 공허한 토론의 곁치헤가 아니라， 대화는 
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려는 정직하고， 성질하고， 솔 
직하고 명쾌한 교환 과정이며 또한 그러해야만 한마. 요 
직 진실한 대화만이 우리 시대에 형화의 기회를 부여할 
것이다. 세계 각처에서 일어냐는 최근의 사건들은 오직 
진실한 대화만이 지속척A로 운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창 
조하며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을 다시 한 언 가르쳐 
주고있마. 

상호간의 존경과 사랑A로 이루어지는 지속켜이고도 
현영하며， 성실하고 형제적안 대화， 그리고 가정 얀에 
서， 모든 세대간에， 사회 집단들과 국가들 간에， 종교와 
이념 사이에서， 삶의 모든 차원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화 
는 교황 성하께서 세계 평화의 날 주제로 우리에게 요청 
하고 계시는 도전이다. 

형화를 위해서 알하는 사람들은 

평화를r 심어서 

정의 의 열매를 거두어 둘업니다 

(야고보 3, 18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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즙壘 쫓훌 훌~ i훤 

새해에도 모든 분들에제 

하느님 의 축복이 가득하시 걸 

기원합니다. 

-교구청 심부들， 직원 일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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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각종심밭도산매 

새마을 신집 

숙녀화·아동확·특수화 

냥쑤시장 제얼새마을금고 앞 

김 문식(베드로) 

해외여행 업무개시 

국제여행사 개싫 

전일관광 
천화@ 6666~8 

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정 
결혼대철， 제주도， 

신혼여행 안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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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 정 이 ( 3) 

’‘ 교황 요한 바요로 2세는 1 982년 11월 26일 추기경 회의를 혜악하연시， 금년을 득뱉 ; 
’ 1 성년￡로 선￡하였다.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가에 돌아가신지 1950년이 되는 ! 
‘ 해 1983년을 특옐 성년￡로 경축하여， 사랍들의 마음에 「인간의 구원자」이신 i리스도 
와 그분의 쿠속사엽에 대한 보다 큰 공정과 사랑을 불러일 o 킬 수 있게 되기를 회망하 
였다. 

후통으로 성년은 25년마다 거행돼 온 것A로， 구약성서가 전하는 「윤총의 해」에서 유 l 
쾌하여 1 5세기부터 교회의 관례로 정착하였마. 성년에는 신자들로 하여금 특벨기도와 i 
정지순례 풍을 통하여 대사(大敵)의 은총을 밭게 하는데， 가장 최근의 성년은 1975년에 i 
커행되었다. 

口 교쿠청 , 가툴릭 센타 천화벤호 변경 

교구청 ， 가톨릭 엠타 : @ 0041, 0042, 0043 
센타 다방 : @ 3201 
평 혐 ; <!> 2935 
국제 가톨릭 형제회 : @ 5098 
83년 1월 1얼부터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럽니다. 

1--

口 센타 지성안 교리 반 영세삭을 마치고 

많윤 운들의 성원과 협력A로 본당을 초월하여 실시했먼 지성안 예비자 교리만 107영 
1 셰(낭 52, 여 55) 그 과정을 마치고 지난 1 2월 22일〈수〉 오후 7시 박 정일 주교넙의 주 
，례로 가폴릭 씬타 캉당에서 세례블 받았다. 

그동안 교리를 지도하셨던 5분 사제들과 총대리 신부넙이 합동A로 미사를 거행하셨 
고 각 만올 이끌어 주신 봉사자들， 대부모닝 , 축하객A로 캉당은 가득왔A냐 흐뭇합파 
사랑의 열기 속에 비좁은 공간의 당당항도 느끼지 풋하는 듯 했다 . 또한 아싸의 영세를 
지켜보는 꼬마들의 영롱한 눈빛들로 강당은 부활의 빛을 더욱 환히 빛내고 있었다. 
특렬히 이벤 영세자 중언l는 외짝 신자 가정에서 20영， 부부 6쌍이 영세하여 성가정을 

·이룸￡로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. 종교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가정의 화묵이 깨진 일 
도 있었다던 주부넙들이 올해는 싸빠와 함께 일치펀 마음￡로 성단절 미샤에 참례하셨 
우리라… ， 

츄하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는 영세자들의 모슐을 보며 그러스도 신자 가정의 고귀함 
을 새삼 깊이 느꼈고 앞￡로 계속해서 이런 기쁨올 외짝 신자 가정에 성어 주어야겠다 
는 용기가 생솟았마가흘력 샌타 교육국-

口 유 장훈 신부닙 , 전 자석 총무 
농촌 문제 연수회에 참석차 출국 

1983년 2월 9일까지 서독 Akademie Klausenhof에시 개최되는 “농촌지역에 있어서 
정인 과육의 경험과 방법”에 관한 득밸 연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쿠 사옥국장 유 장 
훈 신우닝파 농민회 총무 전 자석씨가 29일 출국하셨마， 
건강하게 귀국하시킬 기도드린다. 

口 교황， 1983년을 L 성년(많年)~로 선포 

口 마춤 ·대여 

훼딩드레스·약혼복·연주복 · 파티복 · 페빽의상·부 
케 및 꽃마발 • 신부화장 • 아겨드레스 천화@6 951 

신 부 의 집 정인기(논지노) 
서 울 

__ 1 . I 口신탁은행 | 팔 l 
동서판통도로 훌 ---

!우체국| ‘ l신부의집 

。 흔수(회강) 웃강 , 
/ 。 특수 파티복 | 도 
。고급칭쿠류 % 매 
。 ;각종 송 얼체 | 상 
。커벤지 l 

서 울 주 단 
를 @0453 @5095 

천주 중앙성당 정운 옆 
깅(얀토니오) 
박(베로니카) 

$훌짧 01쓸잃효펠! 

상당수준의 교칙본(체르니， 
쏘냐타) 소화자에 게 악보없올 
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셰마 
크라식 만주뱅의 회소식 

째즈·크라식 

피아노반 주 법 
각 본당 천자융겐 구업시 

i상당 빛 협조해 드힘 니 마. 

성악 :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
지망자 

전화 <!> 3770 

이일규(알로이시요) 

※ 구 역천파 천고중간 샤거리 

천북은챙 노총동지껑 앞 

a
「
점
 

l 

” 

써
 화
 폐
 

밴
‘
 뻗
 

.
「신
 
백
 상
 
밝
 % 
0 

바
 

g
π
 
복
 
遠
)
티
 
화
-
-
놓
 

짚
 수
 

센
사
 
r 

종
 --c 

우
 
힘
 ‘ 
L

• 

생
 아
 류
 주
”
 파
 

&r 

@
ι
 
굉
 

학
 
네
 
。

시
 1 

깅
 

녀
 
보
 
도
 

산
 

남
 사
 
대
 

군
 



? 체 4 지구 각 본당 소식 r 

1 . 전주교구 각 꾸리아 단장 회의 : 2일 10시 -오후 6시 
장소-센타 회 의 살， 대 상-꾸리 아 단장， 회 111-2천원 

3 : 켈認露;鍵컴저뚫할: 짧L짧감1정앓;첼fL}몰렉 샌다’ 접 수-교육국， M.B.W 추진회 
4. 83년도 기톨릭 센타 예비신자반 모집 : 정수-교구청 교육국 
5. 주교 상임위원회 및 200주념 기념 주교 상임위원화 : 5얼~7얼 

(4) 

김영환 
황인구 

1 . 사도회 월례회 : 오늘 공식미사 후 
2. 반장님 모임 : 다음주 공식미사 후 
3. 꾸리아 모임 : 다음주일 오후 2시 (성당 회 의 실) 
4 . 자모회 모임 :4일 오천 10시 (성당 회 의 실) 
5. 판공성사 못보신 분 : 매얼 마사천에 성사주요니 한 
분도 빠짐없이 성사보시 기 바랍니다 

6. 과념도 교무글 미 납하신 분은 속히 앞납하여 주세요 
7 . 할머 니회에서 지난해 3월~12얼까지 꽃대 20만원， 

성 단 꽃대 331, 000원 봉현하신 붐들께 감사드링 니 마 
8. 학생회 신임회잠단: 회장-김 인철 (마차옐) 
부회장-이꽃매 (크리스티 나) 

9. 다음주 전례담당 : 독서-(!)김나성 @이 정반 
口 지 난주 몸헌금 : 323 ， 880원 교무금 : L 304, 000원 
성단봉현금 : 520， 980원 

주엄 신우 
사도회장 @2276언 천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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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"''''"' 신부 @6208 
(전동) 천화 사무 @3222 

'-" '-" 수녀 @8347 

1. 사도효1: 공식미사 후 
2. 유아세례 :9시 미사 후 
3. 자모회 • 잠우회 : 마음주 공식 미 사 후 
4 성가정호I : 1월 4일 오후 2시 
5. 중고샘 동계 특별교리 : 3일~8일까지 오후 5시 
6 . 판공성사 못보신 분 빨리 보세요 : 저녁마사 전 · 후 
7. 82념 쿄무금 납부 : 요망합니 마-사우실 
8 . 주일학교 교리반 방학: 3시 어린이미사만 있음 

| 그 지난주 봉헌금 : 575 ， 090원 교무금 : 6 ， 028， 500원 
성단금 : 1， 370 ， 87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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